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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기원설, 어느 것이 진짜인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최

근 코비드(Covid)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

하고 있다. 또다시 코로나바이러스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된 만큼 옛

날만큼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밝

혀지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다. 코비드의 기원

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 

이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시장에서 판매되

던 동물에서 인간으로 옮겼을 수도 있을까 아

니면 우한의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이 바이러스

가 우발적으로 방출된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두 가설에 대한 가능성

을 타진해 봤다. 

미국내 관계자들은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

F.B.I.와 에너지부는 연구실 유출설이 가능성

이 많다고 결론지었다. 미정보위(The Na-

tional Intelligence Coun- ▶▶12면으로 계속

July 26 2024

동물에서 인간으로 옮긴 것이 코비드의 원인인가
우한의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생긴 바이러스의 탈출

팬데믹을 일으켰던 코비드-19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현재는 조류 독감처럼 동물에서 인간으로 자연적인 감염설과 연구실 유출
설이 팽맹한 논리로 대립하고 있다

정기 휴간 안내 8월 2일자 정기 휴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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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마트 우버(Uber)잇츠와 협력,
집으로 배송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마트가 우버(Uber Technologies,

Inc.)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해 H마

트 각종 식료품을 문앞으로 배송받

을 수 있게 된다. 

배송을 원하는 한인들은 우버잇

츠(Uber Eats) 앱을 다운받아 H마

트 제품을 주문하면 직접 배송서비

스를 받을 수 있다. 

우버 미 식료품소매 파트너십

(U.S. Grocery & Retail partner-

ships) 총괄자인 배럴 샌더스(Beryl

Sanders)는 “미국의  아시아 식품

유통의 선두주자인 H 마트와 의 파

트너십을 통해 미 전역의 고객들에

게 H 마트 소재의 아시아 식품을 제

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

고 전했다.

H마트는 우버잇츠(Uber Eats) 입

점을 기념하여 할인 프로모션 코드

를 제공한다. 우버잇츠(Uber Eats)

이용자들은 ‘HMART50’ 할인

코드를 사용하여 $50 이상 주문 시

최대 50%(최대 $3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버 원(Uber One)회원

은 $35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과 5%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H 마트는 동시에 우버 다이렉트

(Uber Direct)를 활용하여 웹사이트

온라인 주문에 대한 당일 배송 서비

스도 제공한 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

스는 HMart.com의 제품을 우버를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주문 당일 배

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H 마트 브라이언 권 사장은 “우

버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원활하고 편리한 배달 서비스를 제

공해 드릴 수 있 게 되어 매우 기쁘다

.” 라며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의

집 앞까지 간편하게 배송하여 H 마

트에서의 쇼핑을 더욱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의 노력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본 사항에 관한 문의는 H 마트 온

라인 주문 고객 서비스 센터 (TEL.

800-648-0980)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산악회 8월 3일 제 15회 정기산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보스톤 산악회가 오는 8월

3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피어

스 및 아이젠하워 마운틴(Mt.

Pirce & Mt.Eisenhower)으로 정

기 산행을 떠난다. 

이날 산행은 크로포드 패스를

타고 왕복 7.7마일, 난이도는 5단

계 척도로 4 정도다. A조는 피어

스와 아이젠하워마운틴을, B조

는 피어스 마운틴만을 등반한다

. 

산행 준비물로는 배낭, 스틱,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식수,

간편 중식이 필요하며,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특히 정상 부근

에서는 바람이 강하고 기온 변

화가 클 수 있으니 여름에도 장

갑과 바람막이 모자 달린 자켓

을 준비해야 한다. 

산악회는 “여름 산행은 땀을

많이 흐르므로 전날에 물을 충

분히 드시고, 산행 당일에는 스

포츠 음료와 물을 충분히 준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행 당일 집결지는 뉴햄프셔

파크앤라이드(Park&Ride, Exit

2 of RT93)의 보스톤익스프레스

버스터미널(10 Raymond Av-

enue, Salem, NH) 이며 오전 7

시까지 모여야 한다. 회비는 20

불이다. 

산행 신청은 8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 시 원하는

조와 집결 장소, 차량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산행에 관한 자세

한 정보는 보스톤 산악회 카페

(http://cafe.daum.net/boston-

mountaineers)를 통해 알 수 있

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617-780-

9588(들꽃향기)로 연락하면 안

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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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24년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4) 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된다. 이 대회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회 장  오 태 환 ) 와  한 국 과 총

(KOFST, 회장 이태식), 한국연구재단/한

미과학협력센터(NRF/KUSCO 이광복 이

사장)가 공동 주관한다. 

KSEA 오태환 회장과 류재현 차기 회장(

아이다호 대학 교수), 권오봉 제1부회장(뉴

욕시립대 교수), 김자영 제2부회장(Therma

Fisher Scientific)을 비롯한 20여명의 임원

들은 지난 6월 22일 버지니아주 비엔나 소재

KSEA 사무국에서 신.구 회장단 이.취임식

후 53대 회장단 출정식을 갖고 UKC 2024 행

사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7월 1

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오태환 KSEA신임

회장은 로체스터 공대에서 컴퓨터 및 정보

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으로 20여년 전

KSEA의 차세대 그룹을 창설하는데 기여

한 이민 1.5세 이기도 하다.

UKC 2024 는 올해 37회를 맞이하여 "인공

지능을 이용한 다음 세대의 과학, 기술, 그리

고 기업가 정신” 를 주제로 개최된다.

UKC 2024에는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1,000

명 이상의 과학 관계자 및 학생들이 모여 학

술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해 과학기술의 세

계화에 기여하고 인적 네트워킹에 향상을

도모한다.

개회식 기조연설자로 2013년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수도프 (Thomas C. Süd-

hof)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자신의 연구분

야인 콜레스테롤 대사와 알츠하이머 질병

을 주제로 강연하며, 한국 여성 최초로 미국

공대 학장으로 재직 중인 박아형 (Ah-

Hyung "Alissa" Park) UCLA 공대학장이

탄소경제와 클린에너지에 관해 강연한다.

세번째 기조강연자로는 미국 최고의 헬스

케어 스타트업인 ‘눔’(Noom) 을 창업한

정세주 대표가 미국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하는 단계와 경험에 대해 강연한다.

3개의 기조세션 이외에도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하는 “Future & Opportunity Sym-

posium (FOS)” 이 UKC 2024 에서 처음으

로 마련된다. FOS 에서는 미국 민주당 소속

정치인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이 미국의 공

공서비스에 대해 강연하며 로봇공학의 세

계적 석학인 데니스 홍 UCLA 교수가 AI가

로봇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한다. 이외

에도 Luke Lee (이평세) 하버드 의대교수

가 transformative medicine, 홍양기 알라바

마대 석좌교수가 국제협력을 위한 효율적

인 방안에 대해 강연한다.

UKC 2024 에서는 과학기술 테크니컬 분

야별 14개 학술 심포지엄과 기관별 R&D 포

럼, 대학총장들이 참여하는 University

Leadership 포럼, 젊은 과학기술자 커리어

워크숍(SEED) 이외에 기업가 정신 심포지

엄(IES) 와 창업경진대회, 한.미 R&D

Leadership 포럼,  여성과학자 포럼, 우주항

공 포럼, 실리콘 밸리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Tech Talks(Bio Pharm & IT), 재미 차세대

전문인들의 혁신 심포지엄(FIRE) 과 20여

개의 참여기관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UKC 2024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은 이명

종 뉴욕시립대 교수가 수여하며 과총회장

표창으로 윤영섭 에모리대 교수가 과학인

상을, 이평세 하버드대 교수가 공학인상, 조

나단 김(Capital One) 이 차세대 상을 수상

한다. UKC 2024 에서는 KSEA 에서 선정한

올해의 유망 과학자로 스탠포드대 최준희

조교수, 유망공학자로 펜실바니아대 김도

형 조교수가 각각 1만달러의 KSEA 신진연

구자 지원금을 수상한다.

올해 53주년을 맞이하는 KSEA는 1971년

워싱턴 DC 에서 69명의 한인과학기술자들

이 모여 창설되었고 현재 미국 내 등록회원

3만명, 활동회원 8,000명 이상을 보유하고,

한.미 간 과학기술교류를 위해 매년 한미과

학기술학술대회(UKC)와 연중 미주 지역

별 학술대회, R&D project, 차세대 사업 등

다양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사업에 주력

하며 한.미 간 과학기술교류의 교두보 역할

을 하고 있다.

▷UKC2024 프로그램 및 등록 :

http://ukc.ksea.org

bostonkorean@hotmail.com

박아형 (Ah-Hyung "Alissa" Park) UCLA 공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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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운동선수 때 아이디어를 36억달러 테크회사로 만들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

스톤 소재 피트니스테크 회사 후프

(Whoop)는 유명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노 로날도(호나우도) 등을 투자

자로 보유한 36억달러 규모의 회사다  

이 회사의 창업자이자 CEO는 34세의 윌

아메드는 하버드 대학 스쿼시 운동선수 출

신이다. 펜웨이(Fenway)의 본사 건물은 상

징적인 싯고(Citgo)사인 바로 아래 펼쳐진

후프란 사인을 달아 펜웨이의 전경을 바꿔

놓았다.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이 웨어러블

기기는 유사한 웨어러블 기기의 개념을 바

꿔놓았다. 기기에는 시간도 표시되지 않고

심지어 걸음수를 측정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유명 운동선수들이 투자자로 참

여하게 된 이유는 뭘까. 아메드는 최근 보스

톤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몸 상

태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몸 안의 생리학

적 지수가 있으며 후프는 이 같은 지수를 지

속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 기기는 손목에 차거나 후프가 설계한

운동선수들의 운동장비에 부착되어 있으며

심장박동수의 다양성, 스트레스 수준, 호흡

율 등을 측정한다. 이외에도 운동 강도가 얼

마 정도이며 회복의 진행 그리고 수면 등의

자료를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지수들은 종

합되어 매일 개인의 점수를 표시한다. 이를

통해 신체가 어떤 수준으로 작용하는지, 최

고의 운동 수준을 위해 운동강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준다. 

최근 AI를 적용한 앱을 통해 후프는 소비

자의 건강이나 운동 목표를 위해 좀더 정밀

한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

게 된다고 아메드는 밝혔다. 후프는 이 구독

모델을 통해 한 달에 $30달러씩 부과하며 각

종자료를 볼 수 있게 한다. 

아메드는 “회사를 출발했을 때 우리는

많은 의료 테크놀로지를 대체한다는 목표

였으며 결코 만보기 등으로 대변되는 웨어

러블 기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고 강조했다. “후프를 착용하면 매우 정

확하고 정밀한 정보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해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신체 내부의 각종 지

표를 측정해 좀더 신체에 대한 통찰력을 갖

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버드에서 스쿼시 운동선수단 캡틴

으로 활약시 자신이 매일 하는 3-4시간의 운

동이 전체적인 게임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점에서 착안해 이 후

프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의학 저널을 읽고 2012년 하버

드 혁신실험실에서 창업한 회사에서 일하

기도 했다. 

그는 창업 후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2, 어

컴플라이스, 넥스트 뷰 등의 밴처 캐피털로

부터 4억 5백만달러의 벤처 캐피털을 투자

받았다. 지난해 후프는 펜웨이 파크에 12만1

천 스퀘어피트의 사무실에 본사를 열고 보

스톤에 뿌리내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후프는 기업공개(IPO) 소문에도 불구하

고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확장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 후프는 현재 동남아시아와

중동 쪽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이 웨어

러블 기기에 여성들의 건강, 스트레스 그리

고 기타 의료적인 문제에 집중한 기능을 첨

가할 계획이다. 

아메드는 후프가 단순히 운동선수뿐만 아

니라 일반인들의 건강에도 집중하고 있다

고 밝혔다. “후프의 초점은 운동능력이 개

인 건강을 나타내며, 동시에 개인 건강이 곧

운동능력에 맞춰져 있다. 오늘날에는 환자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신체를 정말

잘 이해하고 향후 질병에 대비하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hoop, 웨어러블테크 회사, 자신의 신체에 대해 알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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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 주지사 비상가속쉘터프로그램
신규 제한 가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는 홈리스 가족의

비상쉘터 이용에 제한을 가하고 대

기자 명단에서 우선적 선발방법을

변경한다. 일부 임시 터에 머무는 가

족들은 이제 5일로 거주기간이 제한

된다. 

이 같은 주정부의 정책변화는 쉘

터시스템 운영에 지속적인 재정압

박이 가해지면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파악된다.  

힐리 주시사는 “그동안 수개월

동안 비상 보조쉘터시스템의 급증

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해

왔다. 매사추세츠는 더 이상 쉘터 공

간이 없으며 간단히 말해 현재 시스

템상 더 이상의 인원수용은 불가하

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제한에 따르면 우선적으

로 쉘터에 배치되는 기준이다. 

세입자 잘못없이 퇴거당한 가족 

홍수 또는 화재 등 재난상황일 때 

최소한 가족 중 한 사람이 베테랑일

때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가족이 있을

때 

신생아가 있을 경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가족의 경우 

위의 기준에 맞지 않는 가족들은

“임시 휴식센터”라 부르는 곳으

로 갈 수 있으며 단 5일간만 머무를

수 있다. 이 센터는 첼시, 렉싱턴, 케

임브리지, 노폭 등이며 과거 30일 임

시체류시설로 활용되던 곳이다. 

주정부는 “재정적인 한계로 추

가적인 휴식센터는 개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 휴식센터에 머물고 있는 가

족들은 “6개월 이상” 대기해야 비

상쉘터에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이

들 가족은 주정부로부터 다른 형태

의 지원은 가능하다. 이 지원에는 약

2년간 거주 비용을 지원하는 홈베이

스(HomeBASE) 프로그램이 포함

되어 있다. 

이번 신규 쉘터 정책은 8월 1일부

터 시행되며, 현재 쉩터 대기자 명단

에 있는 가족들은 이번 신규정책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주정부의 정

책변화에 사전 경고가 없었다고 지

적했다. 매사추세츠 노숙자연합의

켈리 털리는 “우리는 이 같은 변화

가 내년에나 이뤄지리라고 생각했

다”며 “수천명의 이주민 가족들

이 이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며 5일

은 결코 새로운 거주처를 찾는데 충

분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최근 몇 년간 비상쉘터

시스템의 요구가 폭증하면서 이 요

구에 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

다. 특히 유지 비용이 급증하면서 주

지사는 지난해 7,500가정으로 쉘터

입주 가정 수를 제한했으며, 다른 가

정의 경우 대기자 명단에 등록시키

도록 하고 각 지자체나 비영리단체

가 운영하는 쉘터에서 임시로 기거

토록 했었다. 

올해부터 쉘터에 거주하는 가정

들은 9개월의 입주 제한기간을 주어

졌으며 이 기간 안에 다른 거주 시설

을 찾아야 한다. 임시 쉘터의 거주기

간은 30일로 제한됐으며, 올해 여름

들어서는 로건 공항에서 임시 기거

를 금지시켰다. 

힐리 주정부는 다른 주에 있는 친

지를 찾는 가정들에게 여행비용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느린 취업

비자 발급과 이민자들 지원 정책 부

재 등을 강력히 비난하고 이것이 이

민자들에게 쉘터를 찾게 만드는 원

인이라고 지적했었다. 주정부는 이

주민들이 쉘터시스템을 떠나 자립

할 수 있도록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주택 신청과 직업 배치를 비롯한 각

종 지원 신청을 도왔다. 

주정부는 “2003년 11월 이래 주정

부는 3천800개의 이주민 취업비자를

신청했으며 대부분이 승인됐다”고

말하고 “1,250명을 영어 교육을 제

공했으며, 전체 시스템에서 1300명

이 직업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교육의 도시 매사추세

츠가 또다시 최고의 공립학군으

로 선정됐다. 미국내에서 두번

째로 비싼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매사추세츠가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 중의 하나다. 

월렛허브가 발표한 새로운 연

구에서도 매사추세츠는 미국 최

고의 학군으로 조사됐다. 개인

재정 웹사이트 월렛 허브는 미

국내 공립학교를 교사대 학생비

율, SAT 중간 점수, 졸업율 등 32

평가 항목으로 학군의 수성을

평가 했다. 

월렛허브는 각 평가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모든 점수

의 평균을 통해 미국 50개주를

평가했다. 

매사추세츠는 100점 만점에

74.36을 기록해 최우수 공립학교

로 선정되었으며 안전도에 있어

서는 2위로 기록됐다. 

매사추세츠에 이어 커네티컷,

메릴랜드 뉴저지, 위스콘신 등

이 탑 5위를 형성했다. 

커네티컷은 100점 만점에

67.06을 기록했으며 안전도에서

는 6위를 기록했다. 뉴햄프셔주

는 60.07로 6위, 메인은 57.71로 16

위, 버몬트는 55.28로 17위, 로드

아일랜드는 54.81로 전체 18위를

차지했다. 

매사추세츠는 수학 및 리딩

점수에서 1위, ACT점수에서 3

점이상 비율학생이 가장 많은

주였다. 

교사학생수 평가항목에서는

켄터키와 함께 8위에 속했다. 고

교중퇴율은 4번째로 낮았다.   

매사추세츠 공립학교 시스템 또 미국
최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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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두통, 고열, 생리통, 허리통

증 모든 통증이 일어날 때 의존하

는 진통제가 아이부프로펜

(ibuprofen), 대표적인 브랜드인 에

드빌이다 

뛰어난 진통효과와 안전성, 그

리고 오버더카운터로 아무 곳에서

나 살수 있다는 측면에서 에드빌

은 수시로 사랑받고 있다. 

에드빌은 한인들은 물론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필수 생활약이다

.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한 샌프란

시스코 주립대 임상 약학과 캔디

소로니스 교수도 에드빌을 애용한

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트린, 네프록신 등의

다른 약품명으로도 팔리는 이 아

이부프로핀은 때로는 문제를 일으

킬 수 있다. 특히 신장과 위가 나쁜

사람들에게는 위험도가 높은 진통

제다 .

이 같은 에드빌 즉 아이부프로

펜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

얼마나 먹어야 과다 복용인가?

시중에서 파는 아이부프로펜 병

의 사용설명서를 보면 성인들과 12

세 이상은 200밀리그램의 에드빌

을 1-2개 복용할 것을 권장한다. 복

용간격은 일반적으로 4시간에서 6

시간 정도다. 또한 24시간 내에

1,200밀리그램 이상(6개의 약)의 에

드빌을 복용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런데 때로 의사들은 시중 판

매 한도치의 세배에 달하는 하루

3,200밀리그램을 처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확한 복용 용량은 어

떤 것인지 의문스럽게 된다. 

이 같은 차이는 안전에 대한 우

려에서 기인했다. FDA는 여러 가

지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복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용량을 일반판매용 약에 설정했다

. 

오버더카운터 아이부프로팬일

지라도 의사들은 때론 환자들에게

1-2주 짧은 기간동안 최대 3,200밀

리그램까지 복용하고 있다. 에드

빌은 복용량이 높을수록 소염작용

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로렌 해

거티 존스 홉킨스의대 임상약학자

는 밝혔다. 보통 큰 상처를 입었거

나 수술 후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 

의사와 얼마만큼의 애드빌이 안

전한지 상의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복용 위험수치가 얼마인지 확실하

지 않을 경우, 하루에 1,200밀리그

램을 넘지 않은 것이 좋다고 닥터

소로우니스 박사는 말한다. 

아이부프로팬은 위경련을 일으

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음식을

먹은 후 복용할 것을 권한다. 

일부 환자들은 애드빌과 다른

복제약 아이부프로펜이 같은 약인

지 모르고 이 두 약을 동시에 복용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이처

럼 실수로 많은 양을 복용하지 않

아야 한다. 

아이부프로펜은 일부 감기약에

도 포함되어 있다. 수다페드

(Sudafed PE Head Congestion

and Pain Relief)감기약처럼 아이

부프로펜이 포함된 약이 있으니

반드시 약의 구성 성분을 확인해

야 한다. 

언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아이부프로팬은 비스테로드소

염제약과에 속하기에 NSAIDs라

고한다. 이는 일부 효소의 활동을

막아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약이

다. 이를 복용하면 한결 나아지는

이유다. 

그러나 이 효소는 신장과 간의

기능을 돕고 몸의 수분과 전해질

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부프로팬을

먹는 것은 신장병을 앓거나 신장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 또

한 간이 손상됐거나 간경화가 있

는 사람, 고혈압이나 심정지 등과

같이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환경에 있는 사람에는 극히 위험

하다. 

또한 위궤양, 심장마비, 출혈 문

제 등이 있는 사람은 고위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부프로프펜을

복용하기 전 의사와 상의해야 한

다. 또한 20주 이상의 임신부에겐

아이부프로펜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는 태아의 신장에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뇨제, 항응고제, 혈압약인

ACE 억제제 ARBs 등을 복용하

는 사람들도 아이부프로펜 복용을

주의해야 한다. 아이부프로펜은

신장과 심장에 강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험을 낮추기 위해 최

대 복용 양을 1-2주로 제한하는 것

이다. “만약 2주 이상 애드빌을 복

용하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러프 박사는 권장했다. 

오랫동안 복용했을 경우 아이부

프로팬은 위궤양의 위험도 높인다

. 이 약은 다른 것 중에 위벽을 구성

하여 위벽을 보호하는 점막의 생

산을 돕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

기 때문에 이 효소가 없을 경우 위

는 손상받기 쉬워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반적인 아이

부프로팬은 편두통과 같은 투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두통을 다시 유

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아

직 밝혀지지 않았다.

hsb@bostonkorea.com

에드빌 얼마나 먹어야 너무 과한가?
아이부프로핀 고통에 최고이지만 과다복용은 위험 
신장병이 있는 사람, 고혈압, 간경화 등의 환자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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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l)와 일부 다른 기관들은 동물에서

인간 전파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C.I.A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

고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한 질

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앙적인

팬데믹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전

략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연적인 동물에서의 전염 

1.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 

코비드(Covid)는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의 한 부분이다. 이는 단백질 돌

출 부분의 모양이 왕관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코로나는

크라운의 라틴어다). 최근 몇십년간

코로나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키

는 주요 경로는 동물에서 인간으로

연결되는 전염이었다. 이는 자연적

인 전염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의 가족

이며 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사스

(SARS) 바이러스는 2002년 사향 고

양이에서 인간으로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에서 발생했던 메

르스(MERS)는 2012년 낙타에서 인

간으로 점프한 것이다. 지금껏 연구

실에서 유출된 대량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사례가 없었다. 

발생한 사건에 대한 역사적으로

일반적인 설명과 이례적인 설명 가

운데 선택해야 한다면 일반적인 설

명을 선택하기 쉽다. 

2. 시장 주변의 초기 감염자 발생 

두 과학 연구는 초기 코로나바이

러스 확진자 중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수가 우한의 생선 도매시장 주

변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많은 감염자들은 시장 주변 거주민

들이었다. 뉴욕 타임스가 이 연구에

대해 보도했을 때 만들어진 감염 지

도를 보면 빨간 점이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자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 시장은 살아있는 동물을 파는

곳이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너구리도 이곳에서 판매됐다

. 

3. 시장 안의 정황 

코비드가 발생한 직후, 중국 과학

자들은 우한 마켓 안 상점들의 벽, 바

닥 그리고 다른 표면들에서 바이러

스 샘플들을 채집했다. 이들은 마켓

의 남서쪽에 위치한 동물판매 상점

에서 막대한 양성반응 샘플들을 발

견했다. 

“놀랍게도 5개의 샘플이 한 상점

에서 나왔다”고 과학자들을 말했으

며 이 상점은 너구리를 팔았던 상점

으로 알려졌다. 

코비드 연구실 유출설의 근거 

1. 연구실 유출 전례

역사적 논리가 자연 전염임을 가

리킨다면 또다른 개념은 연구실 유

출설을 향하고 있다. 같은 현상을 두

고 서로 다른 이야기가 충돌할 때는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는 게 오캄의

레이저 이론이다. 

사스와 유사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세계적 사스 유사종 바이러스 연구

실험실이 위치한 도시에서 시작됐다

. 

미 정보관련 기관은 우한의 실험

실이 “코로나바이러스 연구 대상으

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박쥐 저장소를

운영했다”고 보고했다. 팬데믹 전

이 실험실의 연구원들은 바이러스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아주 먼 곳의

동굴까지 여행했었다. 박쥐는 너구

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보유하기 쉬운 동물이다. 

한가지 가능성은 동굴에 남아 있

어야 하는 바이러스가 연구원 중의

한 사람을 감염시킨 것일 수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실험실 연구원들

이 감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의 치료

방법을 연구도중 이 바이러스가 우

발적으로 탈출했을 경우도 있다. 

특히 우한의 감염지로 지적되는

후아난 시장에서는 감염된 동물이나

죽은 동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의 테이블을 고려해보자. 

이 테이블에는 과거 2002년 사스와

2012년 메르스 사태처럼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 대량감염사태에서 자연으

로부터 기원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과학자들이 사용했던 5개의 증거들

을 보여준다. 5가지의 증거 중의 하나

는 감염된 동물의 발견, 동물에서 발

견된 바이러스의 최초 변이와 살아

있는 동물에게 노출된 최초의 감염

사건 등은 여전히 코비드에서는 발

견되지 않았다. 

2. 실험실 감염 가끔 발생

최근 10여년간 실험실 연구원들이

다양한 질병을 연구하다 우발적으로

감염사는 사태가 미국, 영국, 중국, 독

일, 러시아, 한국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보고됐다.

팬데믹 이전에도 우한 실험실은

안전관련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한 외부 전문가는 이 연구실이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코로나바이러스를 연구한다고 들었

다며, 그는 미국의 연구원들은 아마

“정말 놀라서 거부했을 것”이라고

2018년 적었다.

3. 중국의 증거 통제 

중국의 신뢰성에 관한 두가지 이

야기에 질문을 던져볼 가치가 있다.

어떤 것이든 손해를 입게 되지만 연

구실 유출설은 더욱 더 큰 신뢰의 타

격을 입게 된다. 이는 중국의 과학적

무능력이 수백만명을 죽였다는 의미

가 된다. 따라서 중국 당국관계자들

이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조사하

고 연구하려는 외부인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이유일 수 있다. 

결론

위의 두가지 설명은 모두가 충분

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계속 논란이 발생했

지만 늘 양쪽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

다. 뉴욕타임스의 저자는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적었으며 많은 전문가

들도 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

이다. 

줄리언 반즈 정보기관 담당 기자

는 “아무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 모두가 논리적 추론을 사용

하고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그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

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확실한 것은 두곳 중

의 한 곳에서 코비드는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1면에 이어서

흥미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기원설, 어느 것이 진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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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퇴계좌서 패널티 없이 1천 불
비상인출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부터 개인은퇴계좌에서

이자와 패널티 없이 1000달러를 인출

할 수 있게 됐다. 

전통적인 은퇴계좌에서는 조기 인

출시 패널티와 세금 이자를 부담해

하며 아주 제한된 금액만을 패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작업

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비상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000

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올해 초 2022년 제

정된 은퇴계좌법이 시행되면서 가능

해졌다. 인출 사유는 의료비용, 장례

비용, 차량 수리 등이 될 수 있지만,

비상개인 지출의 사유는 본인이 알

아서 결정할 수 있다. 즉 이 1000달러

조항은 구체적으로 이유를 기술하지

않고 그냥 비상 상황이 있었다고만

하면된다. 

은퇴계좌에서 조기에 인출하는 경

우에는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

는 한 10%의 패널티를 부담해야 한

다. 한 예로 입양비용으로 5000달러

를 인출하는 것은 패널티가 적용되

지 않는다. 새로운 1000달러 비상 지

출도 이 같은 예외사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만약 이를 다시 계좌에 넣지

않는 경우 1000달러에 대한 소득세는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이 조항은 체킹이나 세이빙 계좌

에서 1000달러 여유자금이 없는 중저

소득 계층을 위한 옵션이라고 캐서

린 콜린슨 트랜스아메리카 은퇴연구

센터 회장은 말했다. 크레딧카드, 개

인대출 또는 다른 은퇴저축을 사용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방

법이기 때문이다.

주의해야 할 점:

-1000달러 비상지출 조항은 401(k)

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401(k)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만 비상인출을 할

수 있으며, 잔액이 1000달러 이상 유

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잔액이

1500달러인 경우 500달러만 인출할

수 있다.

-인출한 돈은 3년 안에 다시 적금

해야 한다. 은퇴 계좌는 자신의 이름

인 경우 다른 계좌에 넣어도 상관없

다.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저축

하거나 충분히 계좌에 은퇴자금을

붓지 않는 경우 3년간 돈을 인출할

수 없다.

-돈을 다시 저축하지 않는다고 해

서 패널티는 없다. 다만 금액만큼 소

득세가 부과된다.

-첫 주택구입자는 개인은퇴계좌

(IRA)에서 1만 달러까지 패널티 없

이 인출해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뉴햄프셔에서 벌링턴

으로 이어지는 3번도로의 속도

제한이 시속 10마일 높아진 65마

일로 재설정됐다.  

주 교통부는 22일 속도제한을

벌링턴 95번 도로에서 뉴햄프셔

경계선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의

속도제한을 올렸다. 

교통부 대변인은 이 편도 3차

선의 이 도로는 고속도로 표준

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시속 65마

일의 속도로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교통부 대변인은 많은 운전자

들은 이미 표지판이 제한하는 55

마일을 넘어 운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차이가 안전문제를 유

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번도로의 운전자들은 대부

분 65에서 80마일의 속도로 운전

하고 있으며 55마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사실상 거의 없었다

. 경찰도 이를 거의 묵인하는 상

황이었다. 

hsb@bostonkorea.com

3번도로 속도제한 이제 65마일로 올려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단지 비상 상황이라고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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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실

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

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밀리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나은 지지율

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24일(

현지시간) 나왔다.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 22~23일 1천631

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

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

령이 49%의 지지를 받아 오차범위

(±3%포인트) 내에서 해리스 부통

령(46%)을 앞서고 있었다.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유권자

들은 CNN과 SSRS의 4월 및 6월 여

론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트

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조사 때 양자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6%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고 CNN은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응답자의 50%는 그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차원

이 아닌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를 꼽았다. 앞서 CNN의 6월 조사에

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 이유로 바이

든 대통령에 대한 선호를 꼽은 사람

은 37%에 그쳤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18~34세 유권

자, 흑인 유권자, 여성 유권자 등의

그룹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4~8%

포인트 가량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결 상대 변

화에도 불구하고 대졸 미만 학력을

가진 백인 유권자, 남성 등의 그룹에

서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또 최근 피격 사건으로 부상을 당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43%를 기록했는데 이는 CNN의 조

사에서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

치다.

무당층 유권자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 해리스 부통령은

43%의 지지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앞선 여론 조사에서 47% 대

37%를 기록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지지율에 비

해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53%는 이

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

든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답했지만, 47%는 새로운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 공영매체 NPR과 PBS

이 마리스트와 공동으로 등록 유권

자 1천117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를 기록

해 45%를 받은 해리스 부통령에 오

차범위(±3.5%포인트) 내에서 우위

에 있었다.

다만 3자 후보를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

스 부통령은 42%로 동률을 기록했

다.

전체 응답자의 87%는 바이든 대

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에 대해 옳

은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전

체의 41%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직 사퇴로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해리스 상대 박빙 우위…격차는 바이든 때보다 줄어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

할 수 있는 나라가 191곳에 달해

'여권 파워'가 세계 3위를 기록했

다.

영국의 해외 시민권 자문 업

체 헨리앤파트너스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헨리 여권 지수

'(Henley Passport Index) 2024

세계 순위에 따르면 한국 여권

으로는 현재 191곳에 무비자 입

국이 가능해 공동 3위에 올랐다.

이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

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과 공동 3위를 기록한 것

이다.

한국은 2022년 7월 순위에서

공동 2위(무비자 입국 192곳),

2023년 7월 공동 3위(무비자 189

곳) 정도를 유지했다.

올해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195곳 무비자 입국으로 2년째 세

계 1위를 지켰다.

공동 2위로는 192곳 무비자 입

국이 가능한 프랑스, 독일, 이탈

리아, 일본, 스페인이 올랐다.

일본 여권은 최근 5년간 1위를

유지하다 지난해 공동 3위로 떨

어진 뒤 올해 한계단 올라섰다.

공동 4위(무비자 190곳)로는

벨기에,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

웨이, 스위스, 영국이 꼽혔다.

한때 최강 여권 파워를 보였

던 미국은 올해 8위(무비자 186

곳)에 그치면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북한은 지난해 97위(무비자 39

곳)에서 올해 96위(41곳)로 하위

권에 머물렀다.

올해 최하위로는 아프가니스

탄(103위·26곳)이 지난해에 이

어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헨리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

송협회(IATA) 자료를 바탕으

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또는 입국 시 비자 발급

등 사실상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을 지수화한 것이다.

올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입

국 대상국은 227곳이었다.

헨리앤파트너스 관계자는 "전

반적으로는 올해 해외 여행객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은 평균

111곳에 달해 2006년 58곳에 비

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면서도 "

하지만 글로벌 이동 격차가 크

게 벌어지면서 상위권과 하위권

격차가 사상 최대로 커졌다"고

분석했다.

newglass@yna.co.kr

한국 '여권 파워' 세계 3위…191곳 무비자
입국
지난해 이어 공동 3위 유지…싱가포르 2년째 1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좌측)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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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연은 총재 "연준 7월 금리 내려야"…
매파서 비둘기파 돌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

행(연은) 총재는 24일(현지시간) "연

방준비제도(Fed·연준)는 되도록

다음 주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더들리 전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

칼럼 기고문에서 "나는 그동안 연준

이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higher for

longer) 유지해야 한다는 편에 서 있

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고, 견해

를 바꿨다"며 이처럼 말했다.

더들리 총재는 연준 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 냉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경기침체 신호 중 하나인 '삼

법칙'(Sahm Rule)에 불이 들어오기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삼 법칙은 실업률 3개월 평균이 직

전 12개월 저점보다 0.5%포인트 높

아지면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진다

는 경기침체 위험지표 중 하나다.

최근 이 지표는 0.43%포인트로 높

아진 상태다.

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

'(통화긴축 선호)를 포함한 연준 구

성원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7월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다

고 더들리 전 총재는 지적했다.

그는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침체

를 막는 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

른다. 지금 인하를 주저하는 것은 불

필요한 위험만 늘릴 것"이라고 말했

다.

앞서 더들리 전 총재는 지난 2월

같은 매체 기고문에서 "경제를 추락

시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

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며 현

5.25∼5.50%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충

분히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월가는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7월 인하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한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

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이날 기준으로 연준이 9월 통화정책

회의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현 5.25∼5.50%로 동결할 확률을 0%

로 반영했다.

반면 오는 30∼31일 열리는 7월 연

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

리를 인하할 확률은 7%로 반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연준이 기존 정

책 입장을 바꿔 오는 7월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연준이 침체를 피하기 위해 서두른

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pan@yna.co.kr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

원 = 지난해 2분기 미국 경제가

소비 호조와 재고투자 증가에

힘입어 3%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미 경제 성

장세가 점차 위축될 것이란 전

문가들 관측과 달리 탄탄한 경

제 체력을 바탕으로 예상을 뛰

어넘는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2분기 미국의 국

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

)이 2.8%(직전분기 대비 연율)

로 집계됐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분기(1.4%)보다 성장률

이 더 오른 가운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1%)도

크게 웃돌았다.

미국 경제는 작년 3분기 4.9%

라는 '깜짝 성장률'을 기록한 뒤

작년 4분기 3.4%, 올해 1분기

1.4%로 성장률이 점차 둔화해왔

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직전 분

기 대비 성장률(계절조정)을 연

간 성장률로 환산해서 GDP 통

계를 발표한다.

2%대 후반의 성장률은 1%대

후반대 언저리로 추정되는 미국

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웃도는

수치다.

세부 항목을 보면 개인소비

증가율이 지난 1분기 1.5%에서 2

분기 2.3%로 올라 2분기 경제 성

장을 견인했다. 개인소비의 성

장률 기여도는 1.57%포인트로

전체 성장률의 절반을 웃돌았다

.

고금리 장기화와 임금 증가세

둔화, 가계의 초과저축 고갈 등

의 여파로 소비가 둔화할 것이

란 전문가 예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는 탄탄한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이어 민간투자가 8.4% 증가해

2분기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민

간투자 기여도는 1.46%포인트

에 달했다.

변동성이 큰 재고투자 증가가

민간투자 증가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됐다. 재고투자는 2분기

들어 성장률을 0.82%포인트 높

이는 데 기여했다.

재고투자의 높은 성장률 기여

도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점

은 2분기와 같은 빠른 성장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 어려움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 경제 수요의 기조적 흐

름을 보여주는 민간지출(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증가율은 1분기와 같은 2.6%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2022년부터 이어

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의 누

적효과가 나타나고 앞선 재정부

양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미국

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는 2024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1% 언저리로 내다보고 있다.

美 2분기 성장률 2.8%…고금리 지속
에도 탄탄한 성장세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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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이 설원과 사통하여 낳은 아들이 미실

의 막내 아들이 된 보종이다. 보종은 616년 16

세 풍월주에 취임하였다. 580년에 보종을 출

산한 미실은 특이한 태몽을 꾸고 그를 임신하

였다. 물론 처음 원했던 보종의 아버지는 설원

이 아니었다. 

579년 7월, 사도태후와 미실 일파는 진지왕

(사도의 차남)을 폐위하고 사도의 장남 동륜

태자의 장남인 백정을 제26대 진평왕으로 즉

위시켰다. 진평왕이 어렸기에 사도태후는 친

정親政을 하였고 미실과 보명(이들은 진평왕

의 조부 진흥왕의 후궁들이었다)은 좌우후左

右后가 되어 진평왕을 색도色道하고 있었다.

미실은 어린 왕의 색도뿐만 아니라 옥새를 관

장하는 새주璽主로 이모인 사도태후에 버금

가는 권력을 쥐고 있었다. 

미실이 어느날 정당政堂488) 에서 문서를

보다가 깜빡 잠이들었다. 꿈에 백양이 가슴으

로 들어왔다. 그것이 길한 꿈임을 안 미실은

급히 왕을 이끌고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

나 진평왕은 나이가 어려서 미실이 원하는 것

을 따라 주지 못했다(진평왕은 567년에 태어

났으니 당시 12세 가량이었다). 그래서 늘 미

실 곁에서 그녀를 호위하고 있던 설원랑을 들

게하여 보종이 태어났다.

546년 무렵에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미실이

보종을 출산한 580년, 그녀는 서른 중반을 넘

기고 있었고, 보종은 그녀의 막내 아들이 되었

다. 보종은 자라면서 진평왕을 아버지라고 불

렀다. 친부는 아니었지만 왕은 그를 마복자로

삼아 아들처럼 사랑하였고 많은 재물도 내렸

다. 보종은 남색을 하는 동성애자라는 명백한

기록은 화랑세기에 전하지 않지만, 그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동성애자 또는 무

성애자였음이 분명하다. 그의 성품에 대한 기

록을 보면, “성품은 청아했고 정이 많았다.

사람들을 위하여 울고 웃었으며, 온화함과 순

량함은 마치 부녀와 같았다. 사람들이 병들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 슬프고 불쌍하게 여기

는 것이 마치 자기가 아픈 것 같았다. 새와 짐

승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술과 여자를 좋아하

지 않았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외모는 얼

굴은 관옥과 같았고 손은 마치 하얀 새싹과 같

았다” 라는 기록이 전하며, 이에 14세 풍월주

김호림이 사랑하여 부제로 삼았다. 그들은 “

정이 마치 부부와 같아 (보종이) 스스로 여자

가 되어 섬기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 했다”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남색의 개연성을 충

분히 풍기고 있다. 

미실은 보종이 성인이 되어도 여자에게 관

심을 보이지 않자, 자신에게 정을 쏟지 말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자를 택하여 손자를 보

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보종은 “무엇이 아름

답다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였다. 이에 미

실의 대답을 보면 보종의 외모와 성품이 더 나

타난다. “너와 같은 사람이 아름답다. 얼굴은

옥과 같이 아름답고, 입술은 마치 붉은 연지와

같고 눈은 아리땁게 빛나고 말에는 정情의 뿌

리가 있는 자이면, 또한 가하지 않겠느냐?”

라고 미실이 말했다. 이윽고 미실은 현강玄剛

(현강은 윤궁의 딸이고, 윤궁은 거칠부의 딸

이다. 윤궁은 8세 풍월주 문노의 부인이다) 에

게 보종을 모시라고 하였지만, 보종은 현강에

게 접촉하지 않았고, 오히려 호림을 불러 함께

살았다. 결국 호림과 현강이 사통하여 딸 계림

을 낳았다. 그러자 보종은 현강을 호림에게 넘

겨주고 아내를 맞지 않았다. 그러자 미실의 근

심을 날로 쌓여 가고 있었다. 미실은 어느날

종실의 여자들을 모아 놓고 보종과 친하게 지

내면 많은 상을 주겠다고 하였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을 양명(보명과 진평왕의 딸)이 유

혹하였으니, 보종은 여색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보라寶羅와 보량寶良 두 딸을 낳았다.

그러나 그것 뿐이었다. 보종은 양명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다. 양명은 모종(미실의 장

남 하종의 아들)과 사통하여 양도(22세 풍월

주) 를 낳았다. 보라는 후일 김춘추의 첫부인

이 되어 고타소를 낳았다. 고타소는 대야성 성

주 김품석의 아내가 되어 642년 대야성 전투

시 남편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 보량은 이부동

모인 양도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는데, 640

년 양도가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옥사하

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결하였다. 화랑세기에

는 보종의 아버지인 설원이 원효대사의 증조

부로 기록되어 있는데, 경주/순창설씨대동보

에 기록된 원효의 증조부 설교薛喬가 과연7세

풍월주를 역임한 설원랑과 동일인일까?

488) 정당政堂은 정사를 보는 별채라고 보

인다. 우리의 선조들은 전통적으로 건물에 대

하여 그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명칭을 구분

하였다. 의식을 위한 건물은 궁宮, 궐闕, 전殿,

당堂, 청廳, 단壇, 묘廟, 사祠 등으로, 거주를 위

한 건물은 각閣, 헌軒, 재齋, 사舍, 실室, 방房

등으로, 수납을 위한 건물은 고庫, 간間 등으

로, 여흥을 위한 건물은 루樓, 정亭, 대臺, 관館

등으로 출입을 위한 건축물은 문門, 루문樓門

등으로 명명하였다. 중요한 건물 순으로 보면

, 궁宮, 전殿, 당堂, 합閤, 각閣, 재齋, 헌軒, 루樓

, 정亭 등으로 대체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명칭

들이다. 여기서 미실이 문서를 보다가 깜빡 잠

이들었다는 정당의 당堂의 의미를 보면, 공적

인 활동보다는 일상적인 활동공간으로, 거주

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별히 지은 집 또는

공무를 보는 청사, 아울러 주거 형식의 건물로

방이나 대청이 있는 본채 아닌 별당 등을 일컫

는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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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2024년 윔블던 선수권 대회가 막을 내렸다

. 윔블던은 그랜드 슬램 대회 중의 하나로 137

번째 열린 권위 있는 테니스 시합이다. 경기

중계를 보며 찰리 엘리스(Charley Ellis)의 '

패자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Winning The

Loser's Game)'이란 책을 기억에 떠올렸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누구나 읽어야만 하는

고서이다. 주식을 직접 선택하거나 펀드 매

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를 선택하려는

투자자에게는 더욱 필요하다. 1998년에 처음

출간되었는데 그동안 재판을 거듭해서 여덟

번째까지 출판되었다.

찰리 엘리스는 프로와 아마추어라는 두 종

류의 테니스 선수들에 대한 관찰을 설명했다

. 전문 테니스에서 궁극적인 결과는 승자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프로 테니스 선수들

은 상대 선수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정확하

게 서브한다. 그리고 상대 선수가 실수할 때

까지 길고 자주 흥미진진한 랠리를 이어오다

레이저와 같은 정밀도로 공을 강하게 몰아친

다. 전문가 선수들은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이다.

아마추어 테니스는 완전히 다르다. 승점

의 결과는 패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이 너

무 자주 네트에 걸리거나 너무 길게 쳐서 공

이 벗어난다. 서브의 더블 폴트도 자주 일어

난다. 아마추어들은 상대방을 거의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자신의 실수로 게임에서 진다

.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연구함으로

써 시장을 능가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50여 년 전에는 주식 시장에서 노력한 만큼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문 투자자

들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더 숙련되고 기술에 정통

하고 정보는 한발 앞선다. 옛날에는 개인 투

자자도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었

지만, 현재는 모든 주식시장 구조가 질 수밖

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 마디

로 투자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식시장에

서 이기는 방법이다. 투자 실수를 간단히 열

거하면 개별적인 기업 주식 투자, 주식시장

폭락하기 전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상승하기

전 투자한다는 시장 타이밍, 뜨거운(Hot) 주

식 종목, 단기적인 거래, 주식시장 예측 및 투

자자의 간절한 마음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뮤추얼 펀드 매니저 역시 유망한 기업을

선정한다는 것이 어렵고, 시장을 이기기 위

해서 위험하게 투자하고,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회사 이익에 집중한다. 이런 이유로

책의 저자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주식시장을 능가하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 시장에 동참하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테니스 역대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은 로저

페더러(Roger Federer)이다. 그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이겼지만, 상대 선수보다 승점이

뛰어난 것은 절대 아니다. 시합에서 이긴 점

수(Point)는 단 5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기 내용은 대부분 대등하지만 단

4%가 꾸준히 쌓여서 경기에서는 80% 이기

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것은 주식 시장

이 본질적으로 단기적인 투자이지만 장기적

으로는 놀라운 승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다.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오르고 내린다. 주

식시장 1950년부터 단 하루의 결과를 보면

54% 확률로 오르고 46%는 내린다. 월 단위

로는 64%가 오르고, 연간 기준은 79%, 5년 기

준은 93%, 10년을 기준으로는 97%, 그리고 15

년을 기준으로 보면 100%이다. 주식시장에

10년 혹은 20년 투자하면 투자한 돈을 잃은

확률이 거의 없는 것이다.

페더러의 승리와 승점 비율은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의 승리와 매우 비슷하다. 페더러

가 실점, 타이브레이크, 세트를 내줄 때마다

포기했다면 20개의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갖

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1년 주식시장(S&P

500)의 수익률은 25.19% 그리고 나스닥은

33.07%이다. 지난 5년 연평균은 15.75%, 10년

은 12.07%, 그리고 금융위기 2009년 후로는

14.01%이다. 10만 불 투자가 80만 불로 8배가

불어난 놀라운 수익률이다.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큰 비

중을 두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어렵다.

주식시장 변화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낙관적인 마음으

로 장기투자 하면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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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회 (보스톤한인교회) 권

사님이 말씀을 꺼냈다. 한국 사투

리에 ‘단디’라는 말이 있다는

거다. 귀에는 익었다만 오랫만에

듣는 낱말이다. 단디. 단단히 란

뜻이고, 꼼꼼히라고도 할수 있을

게다. 

얼핏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영

어에 댄디가 그것이다. 단디는 댄

디와 뜻이 같을 수도 있겠다 싶었

던 거다. 댄디. 멋있다는 뜻도 있

다만, 아주 좋다는 말이기도 하다.

단디건 댄디건 모두 한국어로 깊

숙한데, 발음하기는 어렵지 않다. 

요즈음은 순 한국어로 이름을

짓는다. 괜찮은 이름도 많다. 부르

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것들이다.

키움도 있고 다움이 근사한 예

이다. 한국말인지 외국어인지 헷

갈린다만 기억하기에 순하다.

다움이라? 선생다움, 신자다움,

친구다움. 여자다움, 남자다움. 한

편 다음이라 했는데, 오름도 있다.

해오 름일테고, 해솟음도 있다. 박

두진선생의 시 한편이다. 해야 솟

아라가 제목이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너머 산 너머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너머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박두진, 해야 솟아라 중에서)

오름은 회사 이름으로도 쓰인

다.  '오름'이라는 낱말은 제주도

방언이란다, 산봉우리를 뜻한다

고도 했다. 오름이라 하기에 올라

온다는 뜻인가 했다. 해오름인데

해가 솓아 오르는 듯하기 때문이

다. 

름이라면 나름도 있고, 아름도

있다. 가름도 있을 터인데, 다름도

있겠고, 푸르름도 있겠다. 생각나

는 대로 주어 넣었다. 가름, 나름,

푸르름, 다름, 오름, 아름, 구름, 씨

름, 기름, 흐름, 보름, 마름, 바름,

주름, 흐름 도 있다. 

여름이다. 이 역시 름자 돌림이

다. 계절중에 그중에 제일은 여름

인가. 여름이 계절중에 최고인가

말이다. 그러나 올해 여름은 후덥

하다. 보스톤의 여름다움이라 해

야겠고 빠르게 흘러만 간다.  흐름

도 아름답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

이다 (시편 65:4)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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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0~6세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늘

면서 예방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수족구병은

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

환으로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수족

구병은 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부터 여름철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발

생한다. 면역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0~6

세)에서 발병률이 높은데 영유아는 어린이집

에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전염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5세 미만 환자

는 1만1,679명이었는데, 2022년 22만3,169명, 2023

년 22 만442명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수족구병 감염이 확인된 환자와 의심 환자를

합친 수족구병 의사환자의 천분율은 20주

(5.13~19) 기준 8.9명으로 15주 2.7명과 비교해 3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인 콕사키바이러스

또는 엔테로바이러스 71 에 의해 발병한다. 타

액, 체액 또는 배설물을 직접 접촉할 때 감염된

다.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과 궤양이 발생

하며 열, 목 통증, 식욕부진, 설사 등의 증상도

동반된다. 

대부분 약물치료를 통해 7~10일 안에 회복되

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엔테로

바이러스71에 의해 생긴 수족구병은 뇌수막염

이나 뇌염, 마비 증상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바이러스 잠복기는 3~7

일로 식욕저하, 설사, 구토, 발열 등 다양한 증

상을 유발한다. 심하면 뇌염, 무균성 뇌막염 등

신경계 질환이나 패출혈, 신경인성 폐부종 등

합병증이 동반되며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아이가 38도 이상 고열과 손, 발, 입, 몸 등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수족

구병은 감염성 질환인 헤르판지나, 헤르페스성

구내염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을 받아야 한다. 영유아는 입 안의 통증으로 음

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탈수가 올 수 있다. 아이

에게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영양

공급을 해줘야 한다.

수족구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과 전파 차단이 기본 수칙이다. 환자가 있

는 가정은 손 씻기 등 철저한 위생 관리와 환자

와 생활용품을 따로 사용하는 등 가족 구성원

간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방역당

국은 영유아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빠르게 전염될 수 있

기 때문에 수족구에 걸린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원 및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영유아가 모여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는 장난감과 놀이기구 등 손이 닿는 집기의 소

독관리를 철저히 한다. 또 영유아가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손 씻기와 같이 개인 예방 수칙

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친다. 비말이 다른 사

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기침예절

을 준수하며 식사도구는 타인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 수족구병 주의보”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
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 
수족구병 주의보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0~6세의 영유아

에게 발생하고 있는 수족구병에 대해 휴람 의료

네트워크 H+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양 무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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